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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ning grooming is a ritual daily held for transition from private to public life of an individual.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s definition of the ritu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of grooming rituals that
are repeatedly performed every morning. Although many studies have conducted ritualistic analysis of the behavior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daily life, few studies analyze grooming from a ritualistic perspective. Establishing the ritual - that
is, a person’s distinct behavioral pattern-as the core concept, this study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ritual performers
and the ritual’s composition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e grooming ritual. The study conducts qualitative research with
ten participants to identify the ritual characteristics of every-morning grooming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is ritual.
Considering everyday grooming as a behavioral pattern that possesses mostly ritualistic elements, the study examines
both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that are shown through the methods of grooming and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that
reflect the inherent symbolic mean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ending the scope of the field. By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grooming rituals, companies can communicate their marketing messages regarding the step-by-step
approach to grooming, thereby supporting consumers to effectively use various groom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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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는 매일 아침 집 혹은 방과 같은 개인적인 생활공간에

서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외모단장을 한다. 이러한 외모단장은 사적인 공간에서 공

적인 공간으로의 연결고리 혹은 연결통로이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전환단

계에 있는 것이다. ‘사적(private)’이라는 의미는 항상 ‘공적

(public)’이라는 의미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Choi et al.,

2010). 개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자

신만의 사적인 영역(private context)이 있으며(Eicher et al.,

2008), 공적인 영역에서의 모습과는 다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서 형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의례적’이란 표현을 자

주 사용한다. 고개를 숙이는 행동이나 악수와 같은 의례적 행

동은 동작자체에는 직접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행위지만

그 행동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

로 일어나는 외모단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의례화된다고 하겠다.

의례 이론(ritual theory)은 최근까지 소비의례, 식사의례, 선

물 교환 의례, 성인식 의례 등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

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Belk, 1990; Chitakunye & Maclaran, 2009; McCraken,

1986; Rook & Levy, 1983). 의례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습관

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와는 달리 ‘상징적이고 절차적인’ 의미

가 강한 용어로서 흔히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Park, 1995).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 출생, 입학과 졸업, 결혼과

출산, 죽음 등과 같은 지위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거

치며, 여러 가지 통과의례를 통해 다양한 의례화된 경험을 겪

는다(Van Gennep, 1995). 또한, 설날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등

과 같은 세시 의례를 치르는데 있어서도 각 의례절차마다 고유

의 의미와 상징이 존재한다. 현대 사회의 의례에는 다양한 소

비재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의례의 핵심적 요소로서 고유

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

비자 행동에 대한 의례적 분석접근을 통해 소비재와 의례행동

에 담겨있는 의미와 상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Park

& Kang, 2012). 의례경험을 하나의 의례적 구조로 파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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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 속에 내재하는 의례대본, 의례역할, 의례청중, 그리고

의례인공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리해 내고 이들의 관계를 파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례의 특성에 대해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

들을 토대로 아침마다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외모단장 의

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에 대한 의례적 분

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외모단장에 대한 의례적 접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외모단장에 대한 행

동과 가치를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모단

장 의도와 가치가 응축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일어나는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일

반적인 의례의 특성을 기준으로 외모단장 의례의 특성을 확인

함으로써 의례적 특성이 강한 전형적인 의례와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외모단장

행동이 의례화될 수 있으며, 의례분석적 접근이 가능하다는데

주목하였다. 인간의 독특한 행동양식인 의례를 핵심개념으로 하

여, 외모단장 의례가 갖는 특성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외모단장 의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의례 특성을 개념적 틀로 하여 외모단장에

나타나는 의례의 외면에서 직접 드러나는 외면적 특성과,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행동에 반영되는 잠재된 내면적 특성을 확

인하고자 한다. 또한, 외모단장 의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개인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상대적

으로 간과하고 있는 외모단장 의례의 실제 경험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수행자의 다양한 경험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념화를 시도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례(Rituals)

의례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상징적 행동들의 집합을 의미한다(Rook, 1985).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의례는 정형화되고, 정규적으로 반복되며,

극적으로 구성된 가치가 부여된 문화적 상징코드(symbolic

code)이다(Bird, 1980). Holt(1992)는 의례가 반드시 종교적 신

성함과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심미적 경험과 같이 비신성의 영

역이지만 종교경험과 비슷한, 반복되는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경험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의례와 유사한 개념으로 습관(habit)

이 있다. 습관은 오랫동안 되풀이 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을 의미한다(Kim, 1992). 습관은

반복적이고 정형화(routinized)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례와 유

사하지만(Howard, 1979),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는 동안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

인 경향이라는 점에서 의례행동과는 구분된다(Park, 1995).

의례의 구성요소는 크게 의례인공물, 의례대본, 의례역할, 그

리고 의례청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Rook, 1985). 의례인공물

(ritual artifacts)은 의례행위에 동반되어 개인의 의례역할 수행

에 사용되는 소비제품들이다. 의례인공물들은 의례과정에서 소

비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식품, 음료, 보석, 양초, 예복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Douglas & Isherwood, 1979). 의례상황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인공물들은 전체적인 경험의 의미를 통합하는

특별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Rook, 1985). 의례대본(ritual

script)은 다양한 의례인공물의 사용을 안내해 준다. 소비되는

인공물의 광범위하거나 제한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인공물의 소

비행동 순서를 규정해 주기도 한다. 의례대본의 목적은 개인적

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나 상징의 집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치 있다고 믿는 의례적 기

호와 일치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Bird, 1980). 의례대본

은 다양한 의례역할을 갖는 개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의례역할

(ritual role)은 졸업식이나 결혼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엄격하

게 규정되어 있다. 의례에서 의례참가자들에 부여된 배역이나

지위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킨다(Bird, 1980). 사회적 상

징행위로서의 의례는 항상 목표 청중(audience)을 위해 수행되

는 특징이 있다(Rook & Levy, 1983). 다양한 의례에서 소비

자들은 팬, 감상자, 관객, 손님, 고객 등으로 불리는 청중으로

서 의례를 경험한다(Park, 1995). 

2.2. 의례 특성

의례란 일정한 의례대본, 의례역할, 의례청중, 그리고 의례인

공물을 가지는 인간의 독특한 행동양식과 절차 및 구조를 의미

한다. 의례행동이란 인간의 진지성, 상징성, 몰입성, 격식성, 절

차성, 반복성, 정형성의 특성을 가진 행동으로서 수행결과, 그

이전보다 유효하고 유리한 사회적 성과 또는 개인적 성과를 달

성하게 하는 행동이다(Park, 2001). 어떤 행동이 의례화되면 몇

가지 특성을 가지며, 그 특성은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동의 외면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외면적 특

성과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행동에 대한 태도로써 잠재되어

있다가 행동표출에 반영되는 내면적 특성으로 구분된다(Park &

Kim, 1995).

(1) 외면적 의례

절차성(procedure) 의례는 일회적 사건의 연속(episodic

string of events)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례행동은 일정한 순서

에 의해서 진행된다(Mead 1956; Rook 1985). 이러한 특성을

절차성이라 하며, 결혼식이나 제사, 졸업식 등에서 어떠한 일정

한 순서와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Park

& Kim, 1995).

정형성(pattern) 의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고정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것은 공식화된 대본으로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

고, 우리들 규범 속에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

한 개인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Bird, 1980;

Durkheim, 1912; Moore & Myerhoff, 1977; Rook, 1985;

Tetreault & Kleine III, 1990). 또한 의례대본은 전형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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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중간 그리고 끝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Leach, 1968), 이

러한 의례대본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유연성 있

게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Park, 1995).

반복성(repetition) 의례는 되풀이 되는 반복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단순한 기계적이고 본능적인 반복은 아니다(Mead,

1968; Moore & Myeroff, 1977; Rook, 1985). 따라서 의례행

동은 반복되지만 매번 새로운 감정과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2) 내면적 의례

진지성(seriousness) 의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수행된다. 따

라서 일회적 에피소드나 해프닝과는 구별된다(Park & Kim,

1995). 진지하게 수행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례행동에는 내부집약성이

수반된다(Bird, 1980; Rook, 1985).

상징성(symbolization) 의례는 어떤 의미나 이미지를 전달하

거나 표현하려는 특성을 갖는다(Tetreault & Kleine III, 1990).

한가지 이상의 특정 의미를 환기시키거나 전달하는데, 상품이

나 언어와 같은 의미 있는 인공물을 통해 전달된다(Kertzer,

1988).

몰입성(absorbing) 의례는 수행자가 열성적으로 의례행동에

몰두하는 경향을 띤다(Rook, 1985). 의례행동의 수행자는 의례

에 집중하여 수행한다.

격식성(formality) 의례는 공식적이고 격식과 예의를 갖춘 형

태를 지닌다(Rook, 1985). 의례청중의 반응에 대한 의식의 정

도에서 발생하는데 의례수행자나 의례참가자들이 그 의례에 참

여한 의례청중을 의식할수록 의례행동은 격식성과 상황적합성

을 띠게 된다(Park, 1995).

2.3. 단장의례(Grooming rituals)

Rook(1985)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례활동에 관

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의례행동의 종류를 개인적

의례를 포함한 8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 분류 중 개인적

의례에 대해 연구한 McCracken(1986)은 소비자가 소비 대상물

로부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의례행동을

소유의례, 단장의례, 교환의례, 박탈의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단장(grooming)의례는 소비자가 상품으로부터 사

라져 가는 의미를 끌어내는데 필요한 반복적인 의례행동으로

손질의 대상이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소유하는 대상일 수

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례의 목적은 특정한 의복, 특정한 헤

어스타일, 특정한 패션에 있는 특별하며 사라지기 쉬운 속성을

그 상품에서 끌어내어, 아무리 일시적이며 불확실하더라도 개

개인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특별한 수고를 하는 것이다

(McCracken, 1988). McCracken(1986)은 저녁외출을 준비하는

‘외출’ 의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 개인이 저녁약속이나 디너파

티의 특별한 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인내 그리

고 불안을 예증한다. 이 의례는 ‘외출하는’ 개인을 그들의 소비

재에 존재하는 특별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속성으로 무장시

킴으로써 개인이 자신감, 공격 및 방어의 새로운 힘을 갖게 한

다.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제품과 의복을 이용한 외모단장

의례를 통해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속성이 승인된다.

Levy(1978)는 인간의 행동과 의미의 5가지 주요 원천, 즉 인

간본능(human biology), 개인의 목적과 감정(individual aims

and emotion), 집단학습(group learning), 문화가치(cultural

values), 우주적 믿음(cosmological beliefs)을 파악하여 의례적

행동의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례

원천에 따라 Rook(1985)은 의례경험을 분류하였는데, 단장의례

는 개인감정이나 심리상태와 관련된 행동의례 유형으로 구분된

다. 단장의례는 개인적인 차원에 속하며 머리단장, 화장, 옷 입

기 등의 의례행동이 포함된다.

Deighton(1992)은 의례적 관점에서 소비경험을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의례적 관점이란 어떤 소비경험에서 소비자가 담당하는

의례적 역할, 즉 주연, 조연, 청중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경험은 출석형, 참가형, 연출형으로 분류되었는

데, 단장의례는 연출형에 포함된다. 연출형(performance type)은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그 의례를 주관하고 연출하는 형태로서

소비자는 완전히 주연과 연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다른 유형과는 달리 소비자는 완전히 자신의 수행을 계획하고

연출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단장도구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외모단장을 위해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행동

을 하는 것이다.

의례화 된다는 것은 소비경험이 소비자에게 하나의 의례처

럼 되어 간다는 것, 즉 소비경험이 의례적 구조-의례대본, 의례

역할, 의례청중, 의례인공물-를 형성해 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그 소비경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제반 행동들이 정

형화, 절차화, 상징화, 몰입화, 격식화되어 반복 수행되는 특성

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Park & Kim, 1995). 외모단장이

의례화된 소비자는 단장과 관련된 자신만의 절차(의례대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장도구(의례인공물)를 이용하여, 자신의 외

모단장을 보게 되는 타인들(의례청중)을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수행(의례역할)하게 된다. 외모단장은 의미를 이끌어 내

고, 의미를 만들어 내는 상징적인 반복과정이다(Park, 2001).

의례인공물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의미는 소멸하는 속성이 있

으므로, 수행자들은 반복적으로 의미부여를 위해 노력한다. 외

모단장 의례 중에 머리단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머리를 단장

하더라도 한 번 감아버리면 헤어스타일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

므로 매일 머리를 손질하고 단장해야만 헤어스타일에서 파행되

는 의미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장의례는 제품 속

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소멸되는 속성을 개인의 삶 속으

로 전이시키기 위함이며, 잘 전이되고 포착된 의미 있는 속성

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이나 방어능력, 사회적 지위 등을

부여해 준다(Park, 2001).

2.4. 외모단장

Goffman(1961)은 외모단장을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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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의복, 화장

품,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외모향상을 위한

도구를 ‘정체성 도구(Identity kit)’라고 표현하였다. 즉, 외모단

장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

적인 모습으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외모를 개선하고 변화시

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Kaiser(1990)는 외모단장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상

적인 외모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으로 내면화하고, 이상과 실

제 자신의 외모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동을 외모

단장 행동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의복과 외모 단서들은 집단의

문화를 표방하고 그 맥락 안에서 가치를 획득하기 때문에 문화

가 우리로 하여금 외모단장을 통해 공유된 의미와 집단적 표현

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내면화 과정을 통해 이상을

구축하고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외모단장과 관련된 행

동을 동기화시킨다는 것이다(Kim et al., 2009).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내에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적 기준으로 내면화하고, 이상적 기준에 접

근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단장이 동기화되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Lennon & Rudd, 1994). 개개인은

외모단장을 통해 개인적, 문화적 가치들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

으며(Damhorst et al., 1999), 우리의 외모는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평가되기 때문에 문화적 이미지가 외모단장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Jung et al., 2001). 그런데 외모가 개인의 삶에

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모단장은 범문화적인 현상이나 문화권 별로 그 중요성

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문화 구성원들은 서구인에 비

해 외모와 같은 외적 단서를 통해 개인을 규정하는 경향이 강

하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기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높아

(Johnson et al., 2004), 외모단장 행동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

는 것으로 확인된다(Goldberg et al., 2000).

Aune and Aune(1994)은 외모단장행동을 자기존중감 향상에

기여하며 타인들 앞에서 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시키는 자

기향상 행동으로 보았으며, 기분을 상승시키는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Dubler & Gurel, 1984). 적절한 외모단

장은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

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표현수단으로 여겨지며(Park, 2006),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Lee et al., 2015). 외모단장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 역할로서의

‘외모’에서 더 나아가 단순한 겉모습 치장이 아니라 자기 삶에

충실한 태도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Shin, 2006).

외모단장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위생

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피부색이나 향기, 적절한 사이즈와 체형

을 보정하는 모든 기능적인 행동을 포함한다(Holman, 1981).

외모단장행동은 말 그대로 신체 언어의 한 형태로, 개개인들의

사회적 지위, 열망, 순응, 성숙도, 혹은 도덕성과 같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며(Rook, 1985), 의례행동의 한 형태로 해석된

다(Miner, 1956). 

외모단장의 의미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외모단장은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

간으로 나가기 위한 전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회문

화적 욕구 및 필요에 의해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행

위부터 자신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의복이나 화장

품, 액세서리 등을 이용하여 외모를 치장하는 행동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

층적인 연구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매일 아침 반복되

는 일상적인 외모단장행동이 단장의례로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행자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량적인 연구방법보다는 정성적인 연구방법

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연구방법 중에서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

에 대한 관점, 경험 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응답자

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솔직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제를 깊은 통찰로 탐색하기에 적절한 질

적 연구방법이므로(Mason, 2002), 외모단장 의례에 대한 의미

를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은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의 총 5주의 기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인터뷰를 통해 대부

분의 연구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었으나, 1차 인터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추가 질문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에게 질문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인터뷰에서는 전화통화와 이메

일을 통해 추가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은 하루 일과가 규칙적인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을 하였으며, 연령, 직업, 성별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한 10명으로 대상자 프로필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대가 4명, 30대가 6명이었으며, 여자가 6명, 남

자가 4명으로 30대 여성 소비자가 표본의 대표적 특징이다. 또

한 면접 진행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접근 편리성과 면접 진행 용

이성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시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

하고, 의례구성요소와 같이 설명이 필요한 용어의 의미에 대해

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면접 내

용을 녹음하였으며, 면접 후 24시간 내에 연구자가 직접 전사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보다 신

뢰성이 있으므로(Spradley, 1979) 면접내용은 매일 아침의 외모

단장 의례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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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연구과정에서는 연구자의 편견과 이론을 최소화하

고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그 이면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집중하였다. 아침의 외모단장 의례가 주로 어떠한 과정으로 일

어나는지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한 외모단장에 어떠한 행동들

이 이루어지는지, 외모단장에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이며, 그러

한 외모단장을 보는 타인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반 구조화

(semi-structured)된 형식을 통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

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다만 응답자에 따라 응답이 구체적

이지 못하거나,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재질문하였으며, 가능한 연구참여자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기술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은 연

구참여자 1명 당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익

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논문에는 실제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

고, 각 인용문에는 연구참여자의 성별과 면담 시점 나이를 명

기하였다.

3.2. 자료분석

총 10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귀납적 접근 방식의 하나인 주

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 방법은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나온 개념, 혹은 가

설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방식이 아닌, 면접 자료 자체에서 주

제별 공통점과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자료에 근거하여

주제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여하며 새로운 의미와 특성을 발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Glesne, 2005). 수집된 자료는 개방코

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개념화하여 이

론을 구축하게 된다(Glaser & Strauss, 1967). 먼저 개방코딩

(open coding)을 통해 자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분

석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록을 여러 번 읽

고,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통해 문장 및 문단 별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쳐 현상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는 축 코딩(axial coding) 단계에서 연구자의 초점인 중심현상

을 축으로 전 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

고, 마지막으로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 단계에서는 범주

들을 정렬하고 연결시켜 가면서 중요치 않은 속성들을 제외하

게 된다. 따라서 아직은 근거가 될 연구들이 많지 않은 외모단

장 의례화에 대한 소비자 행동과 관련한 본 연구의 주제를 탐

색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

료의 내용을 개념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외

모단장 의례의 외면적, 내면적 특성뿐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문헌연구

와 1차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자가 내린 결과를 2차 심층면접

을 통해 재확인(member checking)하는 과정을 수행하였고, 자

료분석을 통해 찾아낸 결과들을 교차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해

석을 위해 같은 전공의 박사 2명에게 인터뷰 내용과 연구자의

해석을 보여주고 의견을 참조(peer review)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연구참여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한 외모단장에 사용되

는 도구(의례인공물)를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외모단장을 위해 어떠한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의례역할), 그

리고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자신만의 규칙(의례대본)은 무

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 그러한 외모단장 의례를 보게

되는 타인은 누구이며,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의례청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0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매일 아침 자

신만의 외모단장 절차에 따라 평균 1시간 정도를 외모단장에

소요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에게 외모단장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여 익숙한 의례가 되었으며, 샴푸, 파우

더, 원피스와 같이 자신이 항상 사용하는 외모단장도구를 이용

하여 여러 가지 단장 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매일 아침의

외모단장은 자신의 단장을 보게 되는 타인들을 의식하여 영향

을 주고받으면서 의례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의례화

된 외모단장 의례는 Park and Kim(1995)이 제시한 의례화 특

성을 개념적 틀로 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4.1. 외모단장 의례의 외면적 특성

외면적 의례는 행동의 외면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특성

으로 절차성, 정형성, 그리고 반복성이라는 특성으로 구성된다

(Mead, 1956; Rook, 1985; Tetreault & Kleine III, 1990).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외모단장 의례의 외면적 특성

으로 절차성, 정형성,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차성은 의례화된 행동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것

을 의미한다(Mead, 1956; Rook, 1985). 매일 아침 개인적인

공간으로부터 사회로 나가기 위한 외모단장은 연구참여자 자기

나름대로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의례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Rook(1985)의 주장과 같이 외모단장 또한 개인 각자가 정한

순서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단계별로 수행되

어 의례화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profile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Gender Age Profession
Time spending for 

grooming

P1 M 28 Graduate student 30 min

P2 M 30 Banker 1 hour

P3 M 32 Doctor 1 hour

P4 M 33 Office worker 30 min

P5 F 27 Office worker 1 hour

P6 F 28 Graduate student 50 min

P7 F 29 Fashion designer 2 hours

P8 F 30 Merchandiser 1 hour

P9 F 33 Lecturer 1 hour 30 min

P10 F 36 Teacher 1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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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때부터 계속 같은 과정으로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

는 것 같아요. 우선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

리고 화장을 하죠. 그날 무엇을 입을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목이 좀 작은 옷은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지만, 아니면 메

이크업을 먼저하고 옷을 입죠. 그날 무엇을 입을지는 그 전

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준비를 해서 회사로 출발하기

까지 1시간 정도면 거의 준비가 다 되요. 옷에 맞춰서 가방

과 신발을 골라요. 나가기 직전에 향수를 뿌리는데 사실 향

수는 가지고 다녀서 깜박하고 안 뿌리고 나온 날은 엘리베

이터에서 뿌리기도 해요.

P8(여, 30세)

보통 출발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저만의 순서에 따라 움직

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면서 들을 노래를 선곡을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신문도 읽고 SNS 확인도

하죠. 30분이면 준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출발 30분전에 샤

워를 시작해요. 씻으면서 오늘 무엇을 입을지 결정을 하죠.

씻고 머리를 말리면서 피부제품을 발라요. 일반 남자들보다

는 더 관리를 하는 편이죠. 옷을 입고 머리를 만져요. 왁스

같은 헤어 제품이 손에 묻기 때문에 준비단계의 후반부에 해

요. 양말을 고르고 그에 맞는 신발을 골라요. 그날 스타일링

에 맞춰 향수를 뿌려주죠. 집에서 나서면서 음악을 들을 이

어폰을 장착하면 그날의 출근준비는 마무리 돼요.

P1(남, 28)

매일 아침의 준비과정이 아무 의미 없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단계 중에 한 단계라도 빠뜨리게 되

면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고 집에 빨리 가고 싶거든요. 늦

잠이라도 자서 머리라도 못 감고 나온 날이면…… 생각하기

도 싫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날은 꼭 티가 나요.

아무래도 화장을 하는데 시간을 덜 들이거나,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던 날은 하루 종일 화장이

떠 있거나, 머리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

능하면 하던 대로 늘 시간을 들이려고 노력하죠.

P7(여, 29)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의 외모단장 의례 절차는 순서가 길든

짧든 나름의 절차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회적

인 공간으로 나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장이 필요한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씻기-피부관리(메이크업)-옷 입기-

헤어스타일 단장-외모점검-향수 및 액세서리-신발/구두 고르기

의 단계로 외모단장을 하였다. 학교나 회사와 같은 사회생활에

서 행사가 있거나 주말 약속과 같이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계의 순서를 다 거쳐 외모

단장을 하지만 각 단계마다 배당된 시간이 길어지거나, 추가되

는 단계가 생기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쉬는 날이나 가

까운 곳에 혼자 외출하는 경우와 같이 외모단장 절차에서 단계

들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외모단장 절차는 사적 자아에서 공적

자아로의 전이과정을 보여주었다. 사적 공간에서의 상태에서 벗

어나기 위해 집에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청결히 한 후,

피부와 머리상태를 단장하였다. 사적 공간에서의 편안하고 자

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다소 인위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이미

지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공적 공간의 상황에 맞는 일상복과

액세서리 등으로 공적 자아를 나타내고 있었다. 씻기 단계는 새

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절차로 어제까지의 나를 씻어버리고 깨

끗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인식하였다. 메이크

업을 하고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는 절차는 자신이 의례청중

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단계이자 자신

감과 자아만족감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

모점검을 하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까지의 절차는 사적인 공간

이 아닌 공적인 공간으로 이동하기 직전 자신을 점검하고 하루

를 시작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한 절차라고 하였다.

의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Bird, 1980).

즉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외모단장 의례에서의 정형성은 종

교적인 의례와 같이 엄격하게 정형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인 대

본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수행자 개인에게 개별화, 내재화

되어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 외모단장이 사적인 공간에서 혼자

의 시간을 가지며 일어나는 만큼 외모단장 의례는 수행자 각자

에게 개별적이고 내재화되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만

의 방식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며, 그 형식에 맞춰 매일 외모

단장을 하고 있었다.

저 나름의 규칙대로 패턴화되어 있어요. 눈감고도 할 수 있

을 정도로 규칙적이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패턴으로 아

침 준비를 해왔거든요. 준비 과정 중에 각 단계단계가 다 나

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액세서리를 하는 단계에

는 저만의 규칙이 있어요. 전체 룩에 강약을 주는 단계거든

요. 집중하는 아이템에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요. 옷이 좀

화려하다 싶으면 액세서리는 좀 자제하는 편이고, 옷이 심플

하다 싶으면 볼드한 팔찌를 하거나 가방이나 구두에 포인트

를 주려고 해요.

P7(여, 29)

저만의 규칙이 있죠.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몸이 그렇게

알아서 하는 느낌이랄까요? 항상 그렇게 해 온 것이니까 이

제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적으

로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화장품을 바

르고, 옷을 입고, 구두를 신는 것과 같이 크게는 비슷한 틀

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씻고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 전체적인 준비 과정을 다 제대로 거쳐야

만 하루의 시작이 깔끔한 느낌이거든요. 저만의 의식으로 자

리 잡았다고 생각돼요.

P2(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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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단장은 수행자 각자의 방식으로 의례화되어 한정된 시

간의 배분을 통해 일정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참

여자들은 아침의 외모단장이 의례화되기 전에는 각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나름의 형식을 구조화하였다. 예를 들면, 연

구참여자 중 한 명은 아침의 외모단장이 의례화되기 전에는 씻

기 단계에서 헤어팩 트리트먼트를 아침에 시도하다 시간이 많

이 소비되어 머리도 말리지 못한 상태에서 메이크업 또한 급하

게 마무리하고 출근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의례화

된 후에는 헤어팩 트리트먼트는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

우에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외모단장 의례에서 자기 나름의

규칙과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년 다양한 세시의례들이 되풀이되어 수행되는 것과 같이

의례는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Rook, 1985). 연구참여자 모두

아침의 외모단장행동이 매일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고 응답하였

으며, 그러한 단장이 의례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요소 중 가장 대

표적인 특성으로 반복성을 언급하였다.

출근을 하는 날이면 늘 항상 똑같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죠.

하루의 시작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아침마다 출근

을 해야 하고, 늘 같은 기상시간에 일어나니까 출근준비를

시작하는 시간도 같아요.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동일하

고, 준비순서나 방식도 매일 되풀이되는 거죠. 

P9(여, 33)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라도 외출을 하는 날이면 평소와 마

찬가지로 준비과정을 거쳐요. 그게 꼭 아침이 아닐 수 있지

만, 동일한 과정이죠. 출발 한 시간 전에 외출준비과정을 시

작하니까요. 

P3(남, 32)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와 같이 외모단장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출근을 하지 않

는다고 그러한 의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공

간에서 사회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점이면 외모단장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매일 일상의 외모단장과는 시간과 과정 측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외모단장 절차는 다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직장이나 회사로의 사회생활뿐만 아니

라 모임이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사회적인

공간으로의 이동이므로 외모단장 의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반복성에 대해 다소 부

정적으로 인지하기도 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단장행동은 쳇바

퀴처럼 돌아가는 하루의 시작으로 인식하여 ‘또 출근해야 하는

구나’ 혹은 ‘지루한 일상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였

다. 또한 매일 입을 옷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아침마다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장

품 소모 비용에 대한 금전적 부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의례로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이며, 공적 자아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고려할 때 반복성은 의례수행자

들에게 심리적, 물질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2. 외모단장 의례의 내면적 특성

내면적 의례화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행동에 대

한 태도로 잠재되어 있다가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내면적

인 것으로서 진지성, 상징성, 몰입성, 그리고 격식성이라는 행

동 특성으로 구성된다(Bird, 1980; Durkhein, 1912; Moore &

Myeroff, 1977; Rook, 1985; Tetreault & Kleine III, 1990).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으로부터 구성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진

지성과 상징성, 몰입성은 드러난 반면,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

는 외모단장 의례의 특성상 격식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례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지하게 수행된다(Rook,

1985).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의 외모단장 의례의 목적은 자기만

족과 자기표현으로 나타났다. Neugarten et al.(1961)에 의하면

자기만족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

며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

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자기만족

도는 패션 및 뷰티 소비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킴으로써 자기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Park & Park, 2011). 이러한 자기 중심적 목적 외에

도 외모단장 의례는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에 자신을 맞추기 위

한 목적도 나타났다. 주변에서 기대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회에서 기대하는 여성으로서의 여성성

을 드러내기 위해 외모단장을 하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문

적인 역할기대에 부응하여 직장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외모단

장을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아침마다 외모단장 의례

를 하는데 있어 사회에 의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외모단장의 청중들에게로부터 받는 승

인 내지 지지에 의해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승인은 의례수행자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인정과 지원을 의

미한다(Adelman & Ahuvia, 1995).

매일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는 것은 제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패션회사에 다니는 만큼 회사사람들이 패션을 인정

해주면 일의 효율도 오르는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한 마음도 커요. 패션

회사에 다니는 만큼 조직에서 저에게 바라는 이미지가 있고,

제 주변사람들과 수준을 맞추고 싶은 마음도 있구요.

P8(여, 30)

아침마다 공을 들여 메이크업을 하고 스타일링을 하는 이유

는 내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결혼식같이 초대를 받아 가는 경우는 그날의 준비과정에 더

욱 공을 들이는 것이 초대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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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든요. 출근을 하더라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

식하는 것보다 저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

요.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저만의 룰이라고 할 수 있죠.

P7(여, 29)

회사에 출근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복장을 갖추어야 하잖

아요. 메이크업도 단정하게 해야 하구요. 아침마다 하는 출

근준비가 귀찮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구요. 사회생활을 하면

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 같아요. 화장은 꼭 해야 하는 아침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화장을 안하고 출근이라도 한 날

은 다들 한마디씩 해요. 왜 화장을 안 했냐,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는 등이요. 무언의 압박 같은 걸 느껴요. 우리 사

회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P5(여, 27)

연구참여자들은 매일 아침의 외모단장 의례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기만족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여성 참

여자들에게 추가로 한 메이크업에 관한 질문에서 그에 대한 응

답으로 대부분이 메이크업 단계가 남성 참여자들과 차이가 나

는 단계일거라고 하였으며,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결

점을 보완하고 자기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외모단

장 의례에서 중요한 의례인공물인 뷰티 제품은 연구참여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외모단장을 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외모단장은 주변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과 같은 의

례청중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외모단장 의례의 진

지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의례는 의미나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표현하려는 특성인 상

징성을 갖는다(Tetreault & Kleine III, 1990). 사람들은 사물에

심리적 중요성을 부여하여 상징으로 변형시킨다. 상징은 어떤

심상이나 관념을 어떤 의미에서 유사한 다른 사물과의 연합 혹

은 결합을 통해 암시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을 의미한

다(Kim, 2003). Mead(1968)는 사람들은 대상물에 상징을 부여

함으로써 의미를 찾고, 사고는 의미 있는 상징(significant

symbols)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상징은 한 문화 내에서 공

유된 의미를 갖는데, 의복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는 보편성과

가시성으로 인해 상징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도구로 여겨진다

(Han & Lee, 2003). 웨딩드레스가 순결을 의미하고, 긴 생머

리가 청순을 의미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Sontag

and Schlater(1982)는 의복은 자신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자기

(self)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이자 정체감을 전달

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외모단장은 자신의

내면적 특성과 욕구를 표현하는 도구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제

공한다(Kang, 1995). 연구참여자들은 아침의 외모단장 의례에

서 사용되는 의례인공물을 통해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또

한, 외모단장 의례의 절차나 행동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

감(confidence)과 여성성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외모단

장 의례는 그들에게 자신감이나 여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상징되며, 그러한 특성은 마스카라, 스타킹, 하이힐, 립스틱 등

다양한 의례인공물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외출 준비를 하는데 그날 중요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

준은 마스카라와 하이힐이에요. 메이크업 할 때 아이라인까

지는 평소나 특별한 날이나 별 차이 없지만, 마스카라를 하

는 날은 특별한 날이죠. 아무래도 시간을 더 들인 만큼 눈매

가 더욱 뚜렷해 보이고, 좀 더 완성도 있는 화장이랄까요.

그날 패션의 완성이자 여자의 자존심인 하이힐을 신으면 특

별한 날을 위한 준비가 끝나는 거죠. 평소엔 단화를 주로 신

는데, 하이힐을 신으면 가슴과 허리가 딱 펴지는 게 자신감

이 더욱 생기거든요.

P8(여, 30)

저에게 준비과정이란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과정 라고 생각

해요. 완벽한 모습으로의 외출은 자신감이라는 거죠. 집 앞

에 백화점이 있는데 아침의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간 날

은 백화점 앞을 지나치질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

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너무 위축되거든요.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구요. 그치만 준비과정을 다 거친 날은 당당

하게 돌아다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P1(남, 28)

제게 외출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성이에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럴 것 같긴 한데, 화장

을 하고, 스커트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하이힐을 신는 것

다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커트나 원피스를 많이 입는 편인데, 팬츠를 입더라

도 와이드 팬츠 같은 루즈핏은 잘 안 입게 되더라구요. 중성

적이라 여성성이 잘 안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P5(여, 27)

연구참여자들은 외모단장 의례를 신체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감이나 자기만족감, 여성성 등

의 상징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

키는 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근거나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여성은 신체적 매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이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Kang,

1995). 여성성에 대해 언급한 다른 참여자는 외모단장 과정은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더욱 정돈된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단장을

통해 외모를 관리하는 행동 그 자체도 공적 자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연구참여자는 샤워를 하거나 아침에 반신욕을 하

는 행동은 외면적인 자신의 모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면의

자신 또한 깨끗이 하는 과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외모단장 의

례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였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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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과 자유로움에서 벗어나, 자신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만들

어 가는 과정인 외모단장을 통해 긴장감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또, 시각적으로 여성스러

운 모습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여성스러워진 느

낌을 느끼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에게 있

어 외모단장 의례는 기분전환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기상 시의

피로감과 출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씻고, 출근준비를 하는

과정을 통해 사라지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기

게 하여 기분 전환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상징성을 나타내는

의례인공물에 대한 언급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자신감이나 자

아존중감과 관련된 제품으로는 마스카라, 하이힐, 볼륨 업

(volume-up) 브래지어와 같은 보정 속옷 등이 있었고, 여성성

과 관련된 제품으로는 스커트, 원피스, 스타킹, 하이힐 등이 있

었다.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감과 관련하여 언급한 제품으

로는 수트와 특정 신발, 향수 등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을 위

해 수트를 입으면 스스로가 프로페셔널하다고 느낀다고 하였고,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그 느낌이 완성된다고 하였다. 또 일반

적으로 캐주얼을 착용하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고가의 스니커

즈와 같은 특정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자기만족감과 자신감이

상승한다고 하였고, 외모단장의 마무리 과정에서 향수를 뿌려

주는 것은 자신을 세련된 남성의 이미지를 갖게 해준다고 하

였다.

의례행동은 수행자가 그 의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경향을

띤다(Rook, 1985). 수행자는 의례의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 집

중하여 수행한다. 외모단장 의례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

큼 연구참여자들은 외모단장 의례에서 절차를 수행하는데 집중

한다. 각 연구참여자들마다 집중하는 단계에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례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 받기를 꺼리며 전반적

인 외모단장 행동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는 아침의 준비과정은 하루의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단추

를 하나하나 차분히 꿰고 싶죠. 근데 공들여 준비하는데 남

편이 자꾸 뭘 찾아달라고 하면 너무 성가시게 느껴져요. 아

이라인 같은 건 정말 집중해서 그려야 하잖아요. 그럴 때 방

해 받는 건 정말 싫거든요. 남편이 출장이라도 간 날은 조용

히 출근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P10(여, 36)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무슨 옷을 입을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정한 옷을 입고 차림새를 보는게 저한텐 더 중요해

요. 예를 들어 원피스를 입었을 때 끝단이 깔끔한지, 팔을

올렸을 때 스커트가 올라가도 속옷이 보이지 않는지 뭐 이

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다 확인 하려면 옷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너무 불

편해요. 천천히 꼼꼼하게 옷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P7(여, 29)

특히 여행지에서의 외출준비는 정말 즐거워요. 온전히 나만

의 시간인 것이잖아요.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선글라스를 쓸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하나하

나 다 즐겁게 골라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나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사진으로도 남겨야 하니 더욱 신경을 쓰

게 되거든요.

P8(여, 30)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절차에 의미를 부

여하되 각자 집중하는 단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 중에는 씻기 단계에서 머리감기는 탈모방지를 위

해 중요한 단계이므로 특별히 몰두해야 하며 헤어 제품 즉, 의

례인공물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단

계라고 하였다. 기타 의견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실

험참여자는 아침의 외모단장 과정에 아침밥을 먹으라는 부모님

의 재촉에 준비과정에서 방해를 받아 아침 출근단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친구들이 부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적인 의례행동은 공식적이고 격식과 예의를 갖춘 특성

인 격식성을 지닌다(Rook, 1985). 그러나 외모단장 의례는 개

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만큼 단장 중의 청중이 적거나 없다.

의례청중이 거의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의례이므로 외모단장

의례는 격식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례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격식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외모단장 과정에서 타인

이 아닌 자신을 위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의례인공물인 옷이나 액세

서리, 구두를 보관하는 방법에서 자신만의 격식이 있었는데, 원

피스나 코트 같은 고가의 옷은 옷들 사이의 간격을 두어 옷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시계를 비롯한 목걸이, 귀걸이 같은 액세

서리는 각각의 정해진 자리에 보관하고, 관리도 철저히 한다고

하였다. 또, 외모단장 마무리 과정에서 외모 점검 후 거울을 보

며 스스로를 위한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4.3. 외모단장 의례의 일상적 가치

매일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혹은 외출을 하기 위해 일정한

단계의 외모단장을 거치게 된다. 외모단장은 아침에 일어나 씻

는 행동부터 집을 나서기 직전 옷의 매무새를 확인하는 단계까

지 사회적 공간으로 나가기 직전 개인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전

반적인 행동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위생, 피부, 헤어, 의복, 화

장, 액세서리 등 다양한 형태의 외모단장 행동이 포함된다. 사

람들은 자신의 외모단장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소비문화의 등장과 맞물려 외모는 관리의 대상이자 자아실

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Featherstone(2010)은 이미지

와 시각적 매체가 지배하는 현대를 젊음, 건강, 아름다움에 대

한 강박관념을 가진 시대로 진단하면서, 이러한 소비문화는 사

람들에게 외모단장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패션이나 화장과 같은

자아연출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게 한다고 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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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화장을

못하거나, 전날과 같은 복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와 같이 외모 단

장 의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을 한 날은 스스로 주눅이

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이 외모단장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외모단장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도록 하며, 심리적 압박감으로도 작용

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를 단장하고 관리하는 태도나 행동 그

자체도 개인의 정체성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였다. 즉 얼마나

자신의 외모단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출

근준비를 위한 완벽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은 외모단장을 통해

개성을 표현한다는 의미 못지않게, 자신의 일상을 계획하고 부

지런히 행동하여 자신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였다. 메

이크업이 된 얼굴이나 단정한 복장과 같이 외모단장 의례의 결

과로서 추구하는 자기만족감이나 여성성 이외에 외모단장 절차

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스스로 갖게 하고 자기

관리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모는 자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

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외모단장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기대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외모관리를 위해 출근하기 2, 3시간 전에 일어나기를

마다하지 않고, 아침 밥을 챙겨먹는 것보다 메이크업을 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메이크업을 위해 최소 10가지 이

상의 제품이 필요하며, 매일 메이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뷰

티 제품 소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외모관리를 위

해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패션제품에 대한 인

식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이힐을 신거나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깔끔한 수트에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는 행

동은 자신이 원하는 여성성과 남성성 또는 전문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외모단장을 통해 자아를 표현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을 가꾸어 현대사회에서 아름

다운 외모가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패션제품과 뷰티 제품에 대한 인식에는 연구참여자들간 의

견차이를 보였는데,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에 대

한 관리가 부족하거나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외

모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패션제품에 대

해서도 대부분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옷을 입는다고 하였으

나, 일부 그러한 행동에 대해 고정관념으로 인한 행동이라는 의

견도 있었다. 외모단장에 대한 인식은 패션 및 뷰티 산업의 성

장과 더불어 개인의 주체성, 자신감 및 사회화에 큰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고 하겠다. 

외모단장 의례의 시작인 씻기 단계는 청결에 대한 인식과 사

회적 규범의 영향으로 (Hand et al., 2005) 외모단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또한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례

인공물인 의복은 자기표현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상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며(Kaiser, 1990), 사회적 신분,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Lee et al.,

2001).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근본적인 미적 욕구

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심리적, 장식적 기능을 수행하고(Kim,

2000) 패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함께 전체적인 조화가 중

요시되는 토탈 패션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위생관념의 중요

성이 높아지면서 청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몸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외모단장의 첫 단계에서 연구참여자

들은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면서 외면적 외모단장뿐 아니

라 내면의 단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피부와

머리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바디 및 뷰티 제품의 소비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생 및 뷰티 제품, 패션 제품들은 각각

의 독립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외모단장 의례를 위해 개

인 각자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구성원과의 소통

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제품

들을 활용한 외모단장 의례를 통해 자신감과 자아만족감 얻으

며, 나아가 사회적 집단에서 인정받았다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일 아침 24시간을 주기로 행해지

는 외모단장 의례는 외모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와 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한 반복적인 일상으로서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

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모단장의 씻는 과정부터 단장의 마

무리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외모단장 의례의 일

상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외모단장이 갖는 의

례화 특성은 무엇이며 그러한 의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외모단장이

다분히 의례적인 요소가 포함된 행동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외모단장이 내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내면적 특

성과 형식에서 나타나는 외면적인 의례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외모단장 의례화의 외면적 특성으로 절차성, 정형성,

반복성이 나타났다. 매일 아침의 외모단장은 수행자 나름대로

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각자가 정한 순

서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단계별로 수행되어

의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모단장 의례는 공식적

인 의례대본을 표현되지는 않지만, 수행자 각자에게 개별화, 내

재화되어 일정한 정형성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수행자들은 외

모단장을 하는데 있어 자신만의 규칙과 형식을 만들어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단장은 출근 혹은 등교와 같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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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간에서 사회적인 공간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매

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수행자들

은 의례도구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례대본

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절차에 맞추어 매일 반복적으로 외모단

장의 의례역할을 수행하였다.

외모단장 의례의 내면적 특성으로 진지성, 상징성, 몰입성,

격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의 외모단장은 자기만족

과 자기표현, 사회적 역할 기대를 위하여 진지하게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의례인공물을 활용하여 단장을 함으로

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기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러한 의례는 의미나 이미지를 전달하고 표현하려는 특성인 상

징성을 갖는데, 자신감과 여성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징성

을 드러내는데 다양한 의례인공물이 활용되었다. 외모단장 의

례를 신체적 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

신감이나 자기만족감, 여성성 등의 상징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단장 의례는 몰입성을 갖는데, 수행자들은

그 의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경향을 띠었다. 외모단장 의례가

상징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단장절차

를 수행하는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례행동이 공식적

이고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수행되는 것과 달리, 외모단장 의례

는 의례청중이 거의 없어 예의와 격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일 아침 욕실, 방, 화장대, 옷장과 같은 사적인

공간으로부터 직장, 학교와 같은 공적인 공간으로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자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의 연결고리인 외모단

장이 갖는 의례적 특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의례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외모단장 의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

침에 일어나서 씻는 단계부터 메이크업과 의복 선택과 착장, 그

리고 전체적인 외모 점검에 이르기까지 외모단장 의례의 내면

적, 외면적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따라

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외모단장 의례에 대한 의미를 질

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 본 본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소비문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외

모단장 중 의례화된 행동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연

구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외모단장 의례에 대해 실제

경험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수행자의 다양한 경험과 의미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념화를 시도했다는데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 

외모단장에 대한 의례분석적 접근은 의례에 대한 수행자의

상징성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소

비자와 그들의 외모단장과 관련된 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 할

수 있게 한다. 외모단장 의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

여 외모단장에 대한 단계별 상황에 대해 광고 메시지를 전략적

으로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외모단장이 수행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외모단장 의

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

미지를 갖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외모단장 의례를 신체매력도 향상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존감과 자기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패션제품이나 뷰티 제품의 판매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외모단장 의례에 대한 관심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의 자신감,

자기만족과 같은 욕구충족을 위해 마케터나 리테일러들은 다양

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외모단장 의례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외모단장 의례화의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 그리고 그러한 의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개인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연구참여

자의 인구통계적 구성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에 편중

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는 외모

단장에 관여도가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모단장 의례의 의

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지만, 더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외

모단장 의례화와 수행자 특성과의 상관관계 등과 같은 정성적

연구와 더불어 정량적 연구방법이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

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성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량적 연

구방법을 추가한 통합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외모단장 의례화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연구범위를 넓히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모단장 의례에

대한 연령층별 차이나 외모단장에 대한 관여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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